
















작곡연도 

1878년 

초연 

1881년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  

편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33분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35 

P. I.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1878년에 작곡된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1840~1893) 의 단 하나뿐인 바이 

올린 협주곡으로, 작곡가의 명성만큼이나 자주 연주되고 사랑받는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차이콥스키는 1877년 겨울부터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포함해 긴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중 영감을 받아 순식간에 작품을 스케치했다. 차이콥스 

키는 자신의 후원자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곧 탄생할 작품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차이콥스키 특유의 달콤한 멜로디로 시작되는 1악장은 작품의 길이나 감정 면 

에서 나머지 두 악장보다 훨씬 장대하다 이후 현악기를 시작으로 악기들이 하 

나둘씩 가세하면서, 본격적으로 밀도 높은 오케스트레이션을 보여준다. 이때 

만드는 오케스트라의 총주는 앞으로 나올 차이콥스키 특유의 화려하고 뜨거 

운 음악을 예고한다. 클라이맥스에선 러시아 특유의 애수까지 더해져 듣는 관 

객을 정서적으로 압도한다. 

2악장은 목관악기들의 꿈결 같은 서주로 문을 연다. 이후 독주 바이올린이 아 

련한 주제를 연주하며,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음악을 전개한다. 바로 이어지 

는 마지막 3악장은 오케스트라의 강력하고 돌발적인 연주와 함께 시작된다. 

2악장의 아련한 분위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이후 협연자와 오케스트라가 

격렬하게 음악을 주고받으며 작품은 피날레를 향해 달려간다. 

작품은 지금의 유명세와는 달리, 초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다. 우선 

지나치게 어려운 탓에 초연을 담당하기로 한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레 

오폴트 아우어가 난색을 표했다 그는 바이올린 파트가 실제로 연주하는 게 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레오폴트 아우어 대신 겨우 섭외된 아돌프 브로드 

스키가 1881년에 초연을 끝마쳤으나, 심각한 혹평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차이 

콥스키는 작품의 가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에 이 작품은 마침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는다 차이콥스키는 험난한 과정 

을 함께한 아둘프 브로드스키에게 작품을 헌정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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